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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집합적 건축유산 중 현재 지역사회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근대건축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는 집합적 건축군으로 조성되어 있으
며, 역사와 문화적, 건축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보존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 제도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관사는 집합적 건축군으로서 보존에 의미가 있지만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화재나 재난에 소실 우려가 크고, 방재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철도관사의 배치 및 건축적 특징 등 구조적·비
구조적 상태를 조사하고,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로 형성된 관사건축군의 방재시스템구축 및 주민참여 방안을 고찰하였
다. 집합적 건축유산으로 조성된 도심지 역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사촌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방재시스템구
축 및 주민참여 방재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거버넌 구축 등 마을 자체의 방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 근대건축, 관사, 보존, 문화유산, 방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disaster response, focusing on modern architecture. The
modern architecture is drawing more attention and being more used in the local community among the
architectural heritage in downtown collective. The railway employee residence area in Soje-dong, 
Daejeon is a collective building group, and the efforts to evaluate and preserve its historical, cultural,
and architectural values have been underway. However, the area is now an undesignated cultural 
property that does not receive institutional protection. It carries significance in preserving it as a 
collective building group. Yet, since the main structure is made of wood, the risk of being destroyed
by fire or disaster is high, and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conditions such as the arrangement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official residence buildings, and looked into measures of the construction of a disaster
prevention system and residents’ participation. To preserve the urban historical environment created as
a collective architec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that the area reinforces its own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ies, such as establishing an effective disaster prevention system considering village 
characteristics, strengthening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ies based on residents’ participation, and 
forging formal and informal governance in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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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문화재의 재난 사례 중 2000년대 이후 문화재 또는 

역사적인 건축물이 화재에 의해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사
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런 재난사고
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내에 안전기준과(2007년)
를 설치하는 등 재난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문화재와 같은 역
사적인 유산이 화재 등에 사고로 소멸되면서 사회적 충
격은 문화재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문
화재가 갖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숭례문 화재 이후 정부에서는 이날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하고 문화재 방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재
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의 지도하에 
중요한 유물들 반출 및 소화, 통보 및 피난 훈련 등을 실
시하는 등 화재나 재난으로 부터 문화재 보호 대책을 마
련하게 되었다.[8][9]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인 보호 조
치나 지원을 받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근대유산과 같은미
래문화유산으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비지정 문화유
산은 화재 등에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며, 제도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개발
이나 재건축의 압력으로부터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근대시기 도시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만들어진 
근대유산 중 건축물은 대부분이 구도심 중심지 주변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변화에 
속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재청의 근대역사
문화공간활성화사업과 같이 문화유산이 위치하는 면(面)
단위에 물리적·공간적 재생사업과 민간 차원에 문화유산
을 리모델링하여 상업공간으로 전용하면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근대기 형성된 도시의 역사환경과 정체성 내재하
고 있는 건물군을 집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
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적인 보호의 범주 밖에 놓여져 있
는 근대유산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화재 등의 재난대응체
계를 갖추지 못하고 사용되면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목조로 형성된 건물군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사고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상
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보존과 활용에 관심도가 
높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근대유산 중에서 도심지 내 역
사환경을 구성하는 면단위 건물군을 중심으로 화재 등과 
같은 재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역주민들 스스로 위
험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방재관리의 필
요성과 주민 참여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관사건축군은 이후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1960년대 많은 공공시설에 관사들이 민간에
게 불하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던 관사는 면단위에 
면적을 포함하고 있어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공간적 변화의 우선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목조로 형성된 관사군은 화재와 재난 등으로 부
터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보존 운동과 활용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 화재나 재난, 안전에 대한 대응계획은 반드시 필
요한 계획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4] 

이에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근대시기 도시가 형성되고 
초기 도심지의 대표적인 주거시설로 조성된 철도관사 중 
1920년대부터 1930년대 말까지 조성된 대전 소제동 옛 
철도관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사의 특징 분석 및 관사로 형성된 
지역에 공간적 특징과 화재 등의 재난과 안전에 대응 현
황 및 취약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문화유산의 집적공간
에 보존과 활용을 위한 안전지역으로서의 대응방안에 대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요구조가 목구조로 조성된 소제동 철도관사 건물군
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요구되는 방재 설비와
면(面)단위 건물군을 활용하는 주민이나 관리 주체들이 
직접적인 방재 활동뿐만 아니라, 셉테드와 같은 IoT 기
술을 통해 재난 예방의 적극적인 대응방안과 면단위에 
건축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이 가능하도록 중요한 자원
으로서 재난에 대응하는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소제동 관사촌의 현황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근대적 생활양
식과 문화적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양식과 
형태, 구조적 특징을 갖는 건물이 축조되었다. 그 속에서 
일제에 의해 “관사”라는 집합적 건축물이 도시 곳곳에 조
성되었다.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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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곳이면 관련 시설에 임원이나 종사자의 주거를 
위해 조성된 관사는 건축 유형과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적 주거단지를 흔히 ‘관사촌’이라고 불렀다.[10][11]  

대전이 근대도시의 형성과정에서 초기에 조성된 건축
군은 철도부설과 함께 이주해온 기술자를 위한 관사로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거군의 성격을 갖는다. 대전역 서
쪽으로 초기에 형성된 철도관사는 한국전쟁 당시 피폭에 
의해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1920년대 이후 대전역 동쪽
에 조성된 소제동 관사촌은 남게 되었는데, 소제동 역시 
시가지계획에 의해 형성된 관사로서 일부 자연적인 지형
에 순응하는 관사의 배치가 배치되면서 자연스럽게 골목
길도 형성되게 된다.[4][12]

 [Fig. 1] Employee Residence Area in Soje-dong

대전의 도시 주요시설과 기능이 1990년대 둔산 신도
시로 옮겨간 후 2000년대 이후 경제적 침체 외에도 급격
한 도시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소제동은 대전역 동쪽에 인접한 주거지역이었으
나, 경부선과 대전역이 남북축으로 가로막고 있어 접근
성과 인지도 면에서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별다른 관심
이 없었던 지역으로, 특히 1960년대 민간에게 불하된 이
후 관사촌은 비용과 시간, 입지적 문제로 인해 도시재정
비 사업에 있어서도 관심 받지 못하고 2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소제동 관사촌은 노후화와 슬럼화에 따른 각종 
화재와 재난, 안전사고에 노출된 지역이다.[2]

20여년간 공간의 기능을 잃고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재개발사업의 기대와 무관심으로 인해 건물이나 가로공
간에 일정 수준의 방재와 안전시설 등 지역 내 기반시설 
조성은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목조로 형성된 철도관사
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환경을 형성하는 중요
한 건축자산이지만 위험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져야 하는 
방재와 안전시설에 설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소제동 철도관사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관사촌
의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인 민간이 운영하는 상업공간과 
문화공간으로 용도를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한적인 
시간 안에 최대한의 방재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목조문
화재처럼 소제동의 관사 건물에 화재나 안전 대응시간에 
한계는 각각에 건물이 치하고 있는 거리에 따라 다양한 
변수에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3. 소제동 관사촌의 방재 필요성

3.1 관사 건축의 특징과 방재 방안 
소제동 철도관사촌은 중요민속문화재와 같이 오랜 시

간을 거쳐 조성된 목조 건물군은 등록문화재 등록 기준
인 현시점에서 50년 이전의 근대시기에 조성된 건축유산
으로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건물군은 아니다. 그
러나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조성된 주거용 건물
군으로 목구조의 가구식구조로 건축되었으며, 외벽은 목
재비늘판벽 또는 흙벽에 외부시멘트몰탈 마감인 벽체까
지 시기적으로 다양한 평면과 마감 형태를 갖는다.[12] 

지붕의 경우 목구조 지붕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
의 건물에 2가구가 거주하는 형식으로 동일한 평면이 건
물의 중앙 칸막이벽에 의해 분리되며 인동 간격은 규칙
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마당에 목조 창고건물이 위치하
고 있어 건물과 건물 간격과 주변 수목과의 인접 정도가 
매우 가까워서 화재 발생시 인접한 관사 전체로 화재가 
전이될 위험이 매우 높다.[13] 

소제동 관사의 건축적 특징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요 구조는 목구조로 지붕마감은 대부분이 시멘트기와
마감이다. 그러나 주요구조부와 목재 지붕틀은 모두 목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에 
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충해에도 취약한 성
질에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와로 구성된 지붕은 내화에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목조지붕틀과 합판으로 구성된 천정재 마감은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붕을 경
계하는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의 조기발견을 위
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시 강한 바람 등에 의해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사 주변에 소
화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지붕재의 특성상 내화구조로 볼 수 있으나 목
조 관사의 경우 지붕 이외에 목구조와 비늘판벽이 외부
로 노출되어 목재 마감 등에 불이 옮겨 착화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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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재 확대를 막기 위해 물대포 등의 방화 설비가 효과
적이나 건축유산의 훼손에 대한 판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Fig. 2] Structure of Employee Residence

관사의 건축적 특성상 전통목조건축과 같이 주요구조
부가 목구조이며 흙벽과 회벽마감을 사용한점, 그리고 
지붕에 구조가 목구조이지만 내화성능을 갖는 기와를 사
용한 점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와를 사용한 와가의 경우 자체의 내화성으로 인하여 
외부의 비화(불티)에 의한 화재 위험성은 적으며, 주로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가연물에 
착화가 일어나면 빠른 속도로 연소한다. 

와가의 경우 대부분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지붕 내 빈 
공간에 목재부스러기 등을 넣게 되는데, 목조로 구성된 
근대건축의 경우에도 목부재나 또는 천정이 설치되어 있
는 경우 먼지 등에 의해 확산에 위험이 상존한다. 지붕구
조의 특성상 화재 최성기에 도달했을 경우 소화가 곤란
하므로, 지붕의 기와를 걷어 내면서 내부에 소화수수를 
뿌려 소화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목조관사의 경우 지붕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진압은 매우 신중해야 한
다.[6][14]

목재로 이루어진 관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보존 조치
가 필요한 건축물에는 자동화재경보설비의 설치가 필요
하지만, 관사의 유형과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 조치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
다.

또한 대부분에 관사는 오래된 전기 배선을 그대로 쓰
고 있으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에 위험이 높다. 
따라서 전기소방설비를 개수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누
전 화재 경보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하다.

1920년대 관사는 역사적·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희
소성이 큰 건축물이며, 특히 관사의 외벽이 목조라는 특
징을 갖고 있어 유소(類燒)나 방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천
정 외에도 방화의 가능성이 높은 난방시설이나 창고 등
도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와 모든 관사에 소
화기 또는 간이 소화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유
도해야 한다.

관사 하부에는 아궁이 흔적과 연도가 확인되며, 가구
마다 굴뚝이 설치되어 있어 과거에는 화석원료를 난방원
으로 하는 난방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관사에 입주해 살고 있는 거주자는 대부분 기름
용 보일러를 난방기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사용시 보다 불티 등에 의한 화재 위험성은 비교적 낮다
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관사촌과 같은 근대시기 건축된 
목조 건축물에 대한 소방 방재 대책은 건립 초기에 비해 
발화원의 위험성은 낮아졌으나, 목구조의 특성상 개별 
건축물에 대한 화재 감시 및 초동 대응뿐만 아니라, 화재 
전이에 대한 충분한 방재활동이 요구된다. 

3.2 관사촌의 공간적 특징과 방재 방안
도시의 화재 사례들 중 런던 대화재(1666)는 주택의 

대부분이 목조주택으로 점포와 주택을 병용하는 임대주
택 형식으로 좁은 도로를 따라 축조된 과밀 도시였고, 소
방력 또한 열악한 상태였다. 이에 열악한 소방력으로 초
기대응에 실패했고 바람을 타고 밀집 시가지를 중심으로 
연소가 확대되었다. 시카고 대화재(1871), 보스턴 대화
재(1872), 관동지진 대화재(1923) 등의 경우, 주요 건축
물들이 대부분 목조 건축물이었으며, 바람에 의해 발화
물질이 비화되어 지속적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대화재가 
되어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7][9]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시 불티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거리는 최대 10m로 추정되기 때문에, 처마선 끝단과 수
목의 끝단으로부터 10m까지는 화재 전이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바람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산물질과 화염 등의 전이 요소가 더욱 광범위
하게 확대된다.[3]

 [Fig. 3] Building Groups in Soje-dong

군집된 철도관사는 도심지에 위치하여 거주 또는 방문
객이 많으며, F&B로 공간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건물내
부에서 취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화재나 재난 시 인접한 건물로 전이가 쉽고, 이에따른 신
속한 경보를 통해 방재체계가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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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확대에 따른 소방인력 투입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Fig. 4] Converted form Residential to commercial

관사의 기본구조는 목조건축물로 단독주택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계적 원리의 소방설비가 적용될 수 
있지만, 화재 등의 방재를 위한 설비적 대응방안은 건물
의 밀집 형태 및 배치 현황에 따라 소방장비의 특성을 고
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Width : 1.29m Width : 1.34m

 [Fig. 5] Side Street in Employee Residence Village 

관사촌과 같은 군집된 목조건축물의 경우, 접근 도로
의 상황이나 건물 또는 수목의 인접 상황에 따라 보호 조
치가 필요한 건물에 적용하는 수막설비는 비용과 사유지
내 건물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골목으로 연결
되는 관사촌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인공적인 발화 요소뿐만 아니라 목조 관사군이 집합적
으로 모여있는 공간적 특성과 건물간 이격거리에 따른 
화재의 확대 가능성이 높고, 관사촌 조성 이후 100여년 
가까운 수명을 갖는 수목의 이격거리 등 화재 전이의 위
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목조문화재나 사찰애 사용되는 수막설비나 미
세물분무(Water mist) 장비 등은 기술적으로 최신의 장
비라 할 수 있지만,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
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사촌과 같이 집합적 목조건축
물이 좁은 골목을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 방수총이나 옥
외소화전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9]

소제동 관사촌 내에 관사의 밀집도가 높아 방수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호스를 이용하는 것이 개별 가옥의 

발화지점까지 접근이 용이하고, 좁은 지역까지 효과적으
로 방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 골목길이 많은 관사촌은 
옥외소화전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옥외소화
전과 같은 설비는 지면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지역적 정
체성과 특징을 갖는 경관과의 조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셉테드(CPTED) 또는 사물인터넷(loT) 기
반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 점검하고 대응하고, 목조건축
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지진, 강풍
과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 될 경우 현장 확인 없이도 목
조건물군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유지보수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4. 결론 

군집 목조건물로서 소제동 관사촌을 화재나 재난에 대
한 방재력을 갖춘 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재 대응을 위한 물리적인 시설과 정비가 필
요하며,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는 소방방재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한 예산마련과 방재 대책 사업 등에 의해 방재 
시설 등의 정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소제동 관사촌의 화재와 안전 등 방재 대책의 구체적
인 대응책으로는 우선 건축적 특성에 대한 대응과 관사
촌의 공간을 활용한 방재 대책 등 구체적인 재난 대응방
안을 마련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소제동
을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주체의 참여가 가장 중요
하다. 주민과 자생단체 혹은 별도에 마을관리조직 등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인 정기 점검을 통해서 화재나 
안전에 신호를 확실하게 받아 대응하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loT 기술이나 음향 설비 등을 통해 재
난에 대해 주변에 알리는 대책도 효과적이다.

향후 다양한 공공 안전 모니터링에도 활용 가능한 마
을 단위에 적용 가능한 IoT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보
급화와 IT에 기반한 각종 목조노후건축물의 리모델링 공
사현장 등의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이러한 
IoT 시스템과 기술의 발전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주간이나 야간 등 관리 체제가 다른 경우에는 관리 실
태를 재검토하고 사각이 되는 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 해
당 위치에 셉테드사업과 연관된 지원을 통해 보완하는 
등 적절히 대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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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초동체제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재나 
재난 설비 등에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도 대응 방안이며, 
동시에 지역에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관사촌 주변 지
역으로 확대하여 관사촌의 면단위 방재력을 높여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자발적인 방재훈련을 위한 협의체의 논의가 
우선 필요하며 지역민의 협조를 통해서 화재나, 방화, 지
진 등과 같은 다양한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구축이 필요하다.

관사와 같이 군집 목조건물에 방재 특성은 개별 건축
물의 화재성상 특성 및 밀집된 건축물간의 화재 전이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면단위 소제동 관사촌의 
방재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 문화재의 경
우, 수막설비나 소화전과 같은 적극적인 방재시스템 적
용에 대한 지원이나 대응책이 구체적인 반면, 관사촌과 
같이 군집된 비지정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화재
감지시스템 조차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단지 내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로 인해 전담 소방서를 인근에 설치하는 
등의 관리체계 마련도 고려해 봐야한다.

둘째, 관사건물에 대한 소방 체계는 가옥의 지붕재료
와 주변에 수목의 상황에 따른 화재성상과 인접 건축물
로의 전이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때 요
구되는 시설차원의 방재체계는 입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군집된 관사는 하나가 아닌 전체가 보존되는 것
에 의미가 있으며, 배치와 건축구조, 접근성 등을 고려했
을 때 일차적인 방재시스템의 완비도 중요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관사촌에 대한 효율적인 방재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화재위험도와 건축유산 특성을 고려
한 방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화재발생시 가장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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